
    4대강사업,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 하지 말라

올 여름에도 또 이곳저곳에서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물난리인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엉뚱한 데다 홍수예방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정이 나아질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내년이면 또 어딘가에서 수해를 입고 망연

자실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게 너무나도 뻔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수해 발생 양상을 관찰해 보면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들의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수해가 지류

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모든 

수해가 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홍수예방 사업

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구태여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정부는 2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홍수까지 막기 위해 4대강사업을 한다고 선전한다. 얼

핏 들으면 먼 미래의 일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려는 대단한 비전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닥칠 수해도 막지 못하면서 2백년 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웬지 우습게 들린다. 쓸모없는 4대강사업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지류에서 발생하는 

수해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골손님처럼 우리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인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

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

다. 최근에 내놓은 ‘4대강 준설이 홍수 예방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국토해양

부의 보도자료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화자찬과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예

술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년에 비해 올 여름 비가 그리 심하게 내렸던 것도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준설을 하든 

말든 예년에 넘치지 않던 4대강 본류가 올해에만 넘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4대강 본류에

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준설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준설사업 덕분이라고 생색을 내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다. 아무

리 정당화의 논리가 궁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가 봐도 억지란 것이 분명한 주장을 해서

는 안 된다.

이 보도자료가 노리고 있는 목표가 그저 생색을 내보자는 데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대

강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위험성을 갖는다는 반대진영의 지적

에 대한 반박의 의도가 더 강하게 실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홍수의 위험은 보 건설이 완료되고 물을 완전히 채웠을 때 발생할 문제

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할 때 가두어둔 물이 넘쳐흘러 홍수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본류에서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

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엉뚱하게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잘 몰

라서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관료

조직의 생리상 반대하는 우리들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논의의 핵심을 교묘하게 회피해 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 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야말로 우연에 의해 4대강 추진본부의 홍보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문답식으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논의를 왜곡시키는 교묘한 기술에 혀를 내두른 적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 인용하기, 

말꼬리 잡기, 복잡한 수치로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논

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기로 하자.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비

유를 들어 수질이 한층 더 악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그 홍보사이트의 대응

은 보를 쌓아도 물은 흐르게 되어 있으니 고인 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비유에 담긴 진정한 뜻은 유속이 느려지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유속의 감소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맞춰져야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보에 문이 있어 물이 흐르니 고인 물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

이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바다. 정부가 매사에 이런 태도로 나오니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리 만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고 선전해 국민을 

현혹시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논의의 핵심을 피

해가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홍수예방 효과를 갖는지와 별 상관이 없다. 설사 그 사업이 홍

수예방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반대 입장에는 하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이 생태계의 대량 파괴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 사업이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

고 믿지만, 그것이 반대의 핵심적 이유는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처럼 댐에 버금가는 높은 

보를 쌓아 물길을 막고 암반이 드러날 정도로 샅샅이 준설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한 생태계의 대량 파괴는 막을 수 없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사코 4대강사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에 얼마나 효

과가 있는지를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은 그런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4대강이 수질 오염, 홍수 위협, 용수 부족의 문제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

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난데없이 4대강사업이

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낸 ‘관제(官製) 문제’일 뿐이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의한 생태계의 대량 파괴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없는 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전혀 바뀔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해 4대강에 그런 문

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 주장이

다.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4대강사업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은 교묘한 물타기 작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이 

없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동문서답으로 상대방의 진을 빼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

는 전략으로 대응해 왔을 뿐이다. 바로 이런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의 거리는 단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

지한다면 두 진영의 입장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런 결과를 원

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과 진정한 대화를 원하면 무엇보다 우선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알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옳다는 판단이 선다면 거리낌 없이 자

신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요즈음 입만 열면 대화와 소통

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이런 대화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않고 그런 말을 떠들어대고 있

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4대강사업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바로 이

런 무성의한 태도가 4대강문제를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든 주원인임을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